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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8년1월26일 간사이대학 문화교섭학 교육연구거점과 ‘니쇼가쿠샤대학(二松學舍大學) 일
본 한문학(漢文學)연구의 세계적인 거점 구축(기관명칭)’ 을 공동주최로 제1회 국제포럼 ‘동아
시아 서원연구’ 가 간사이대학 도쿄센터에서 개최되었다. 동아시아 서원의 여러 양상에 대해 
약70명의 참가자가 활발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주제 발표자와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회 국제포럼         동아시아 서원(書院)연구
I C I S
아즈마 쥬지 (吾妻 重二ㆍ간사이대학 교수 )
동아시아 서원연구의 전망
편으로 서원의 역할이 변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
원의 변용(變容)을 ‘맹아
기’ㆍ‘쇠퇴기’ㆍ‘융성기’ 라
는 3단계로 나누어 중화민
국 초기부터 현재에 이르
는 서원연구 실태를 소개
하였다. 서원연구의 발흥은 
중국뿐만 아니라 80년대이
후 동아시아 각국에서 일어난 공통된 현상으로서 서원이란 
연구주제에는 동아시아 문화교섭 연구의 가능성이 보인다. 
　우선 한국에서의 서원의 성립과 전환에 대하여, 특히 관학
인 성균관(成均館)ㆍ향교(鄕校)와의 차이, 그리고 제사 기능
이 특화된 사우(祠宇)와 서원의 관련성이 보고되었다. 16세
기 중엽 이후 일어난 서원
ㆍ사우 건립의 움직임은 
숙 종 (1674~1720)때 에 
정점에 이르렀으며 19세
기 중엽에는 전국에 9백 
개소를 넘을 정도로 성황
을 이루었다. 이 같은 상황
은 동시에 근대 이후 조선
시대 서원에 대한 부정적 
　전반부에서는 중ㆍ일ㆍ한의 서원의 연혁 및 현황에 관해 
도주(藤樹)서원 등을 예로 상세히 언급하면서 유학(儒學)을 
중심으로 한 문화교섭의 매체로서 서원이 큰 역할을 했음을 
지적하였다. 후반부에서는 청나라 말기 중국의 교육 체제 개
　서원이란 근세에서 지적
전통과 모럴(moral) 등을 
형성해 온 거점이다. 동아
시아 전체라는 넓은 시각
에서 서원의 교육 기능을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동아
시아의 전통적 교양의 형
성과 전개를 밝히는 것이 
서원연구의 목적이다. 특
히 서원의 시설ㆍ운영방법ㆍ강학의 형식과 내용, 학파의 형
성 등에 대해 동아시아 문화교섭이라는 관점에서 각 지역ㆍ
각 분야의 연구자들과 공동으로 분석한다. 그것은 현재에 이
르기까지 각 지역 사람들이 간직해 온 ‘~다움’ 을 밝혀낸다
는 현대적 의의도 있다.
덩홍보 (鄧洪波ㆍ중국 후난 [湖南 ]대학 교수 )
중국에서의 서원연구의 현황과 과제
설석규 (薛錫圭ㆍ한국 국학진흥원 연구부장 )
한국에서의 서원연구의 현황과 과제
서 원 연 구 의 현 황 과 전 망
ICIS Newsletter, Kansai University
　송대에 설립된 악록서원(현 호남대학 악록서원)은 중국 
‘四大書院’ 중 하나로 꼽히는 명문 서원이다. 특히 서원을 찾
아온 이학(理學)의 개조 주희(朱熹)와 서원의 중심적 교수였
던 장식(張栻) 사이에 벌어진 ‘주장회구(朱張會講)’ 를 계기
로 서원이 융성하였다. 주장의 학문을 왕도(王道)로 삼은 서
원은 이후 양명학, 한학 등을 수용하면서 확고한 지위를 확립
하였으며, 청나라에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정도로 성장하였
다. 악록서원은1903년의 교육개정으로 인해 호남고등학당
(湖南高等學堂)으로 개편, 1926년에 호남대학이 되었다. 청
　1561(명종 16)년 경상도 예안현에 건립된 도산서원은 창시
자인 퇴계 이황의 학문적 유산을 이어받는 동시에, 영남 남인 
정치세력의 핵심에 자리잡고 있었다. 도산서원은 다른 서원과 
같이 제사기능과 교육기능을 겸비하고 있었다. 제사에는 향사
(享祀)와 치제(致祭)가 있다. 향사는 매년 봄가을에 치러지고, 
치제는 조정(朝廷)에서 예관이 파견되어 치러졌다. 도산서원
을 핵심으로 한 남인 세력은 오랫동안 정치적 중심으로부터 
배제되어 왔으나, 도산서원원장 살해사건(1626) 등을 계기로 
남인을 중심으로 퇴계학파들이 결속하여 영남에서 정치적 공
론을 형성하게 되었다. 19세기 이후 서원의 정치ㆍ사회적 역
할은 상대적으로 축소되었으나  2001년 이후 한국국학진흥
원의 개원 등을 통해 제사ㆍ교육 등의 각 기능을 되찾고 있다.
평가의 근거가 되기도 하였다. 일제시대는 물론 해방 이후에
도 여전히 서원은 양반ㆍ당쟁의 근거지이자 사회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간주되었으나, 1960년대 후반 이후의 ‘내재적 발전
론(內在的 發展論)’ , 1980년대 이후 진행된 관련자료 정리 
등에 의해 서원연구는 두드러진 발전을 이루었다.
말의 악록서원은 유학뿐만 아니라 양학(洋學) 전수에도 힘썼
다. 1979년 호남대학에서는 중국의 전통적 사상문화 연구를 
추진하기 위해 악록서원을 수리하여 서원문화연구소를 설립
했다. 현재 ‘악록서원 데이터베이스’ 를 구축 중에 있다.
시마오 미노루
(島尾 稔ㆍ게이오기주쿠대학 언어문화연구소 준교수)
베트남의 전통교육연구의 현황과 과제
　과거제도는 쩐(Tran, 
陳)왕조(13-14세기)때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고, 레(Le, 黎)왕
조 15세기에는 학교 제도
와 함께 정비, 발전되었으
며 응우옌(Nguyen, 阮)왕
조의 뜨득(Tu Duc, 嗣德) 
황제기(19세기말)에는 전
국 7곳에서 시행되었다. 응우옌 시기의 시험 자체는 3년에 
한번씩 시행되었는데  1919년까지 계속되었다.
　각 마을에서는 레왕조  후반기에 학교를 세우는 활동이 성
황을 이루었으며 마을의 과거수험자와 합격자가 구성원이 되
는 사문회(斯文會), 과거합격자를 모시는 문지(文址) 등이 존
재하였다. 또한 과거 하위 합격자(一場, 二場, 秀才)들이 자기 
집에서 한문을 교육하거나, 고향에 내려간 과거 관료들이 향
학(鄕學)을 세우기도 하였다.
　교과서로는 『삼자경(三字經)』ㆍ『유학오언사(幼學五言詞)』
ㆍ 계동설약(啓童說約)』등이 사용되었다. 
덩홍보(鄧洪波ㆍ중국 후난[湖南]대학 교수)
악록서원(岳麓書院)에 대하여
서 원 의 여 러 양 상 Ⅰ
설석규(薛錫圭ㆍ한국 국학진흥원 연구부장)
도산서원에 대하여
마부치 마사야
(馬淵 昌也ㆍ가쿠슈인[學習院]대학 교수)
코멘트
　악록서원(岳麓書院)과 
도산서원에 관한 두 가지 
보고를 통해, 중국과 한국
의 서원 유형에 관한 차이
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우선 중국의 서원은 시대
에 맞춰 서양학(洋學) 등 
여러 학문을 널리 받아들
인 반면 한국은 전통을 지
키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중국의 서원은 지역적 배타성
이 약하고 한국의 서원은 지역적 배타성이 강하다. 또한 중국
의 서원은 정치성이 약한데 반해 한국의 서원은 정치성이 강
한 점도 지적할 수 있다. 중국의 과거제도는 조건과 능력만 되
면 모든 남자에게 개방적이었던 반면 한국의 경우는 실질적
으로 양반층에만 한정되어 있었다.
4제 1회 국제포럼 동아시아 서원연구
　가이토쿠도는1724년 오사카(大坂)의 유력한 조닌(町人, 에도
시대 신홍 상공업자)집단인 고도시(五同志)가 자금을 내어  미야
케 세키안(三宅 石庵)을 초대 학장으로 초빙해 설립되었다. 그 
후 한동안 폐쇄되었으나 1910년에 가이토쿠도 기념회가 설립되
어 1916년에 오사카시 히가시구(東區)에 쥬켄카이토쿠도(신-가
이토쿠도)가 준공되었다. 그러나1945년 오사카 대공습(大空襲)
으로 쥬켄카이토쿠도는 서고를 제외한 대부분이 소실되고 말았
다. 전재(戰災)를 피한 쥬켄카이토쿠도 장서는1949년 오사카대
학에 기증되어 ‘카이토쿠도 문고’ 라고 명명되었다. 본 강연에서
는 ‘카이토쿠도’ 의 명칭ㆍ구성원ㆍ경영모체ㆍ교과서 등 가이토
쿠도의 구체적 요소들이 소개되
었다. 이와 함께 각서(刻書)ㆍ성
서(成書)라는 출판사업, 에도 막
부와의 관계, 수이사이칸(水哉
館, 나카이 리켄[中井 履軒]이 창
설한 사학)의 경서연구(經書硏
究), 자연과학 분야에서의 업적 
등 가이토쿠도 연구에 관한 다양
한 시각들이 제시되었다.
　에도 말기-메이지시대의 사상과 하쿠엔서원의 관계를 통해 
두 가지 사례가 소개되었다. 1840년 4월1일, 오규 소라이(荻
生 徂徠)의 대표작으로 중국에서 출판된『변명(辯名)』ㆍ『변
도(辯道)』(청판이변[淸板二辯])의 입수를 축하하는 연회가 
하쿠엔(泊園)서원에서 열렸다. 에도 막부의 학문통제정책(寬
政異學之禁) 이후 일본에서 냉대를 받아온 소라이 학파로서
는 일중 양국에서의 출판이 경사였기 때문이었다.메이지기에 
들어서부터 후지사와 난가쿠
(藤澤 南岳)는 덕교(德敎)를 
중시하는 자신의 교육이념을 
자주 정부에 건의하였다. 일
중전쟁 후 당시 문부대신(文
部大臣)이었던 사이온지 긴
모치(西園寺 公望)에게 보낸 
『上西園寺公書』는 그 일례
이다. 결국 난가쿠의 주장은 
　대부분의 일본 서원은 순
수한 민간교육학교라고 하
기 어렵고 중국ㆍ한국의 서
원과 다르다. 한편 일본의 
항코(藩校)는 서원과 유사한 
민간학교라고 할 수 있을 것
이다. 이러한 차이점과 공통
성을 염두에 두면서 지식의 
유통에 관한 이른바 ‘지식의 상품화’ 라는 문제의식을 설정할 것
을 제기해 본다. 일본에서는 유학(儒學)을 발전시키는 역할을 도
시에 사는 무사계급이 맡았는데 중국ㆍ한국에서는 향촌사회의 
향신(鄕紳)이 맡았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실태에 관한 차이를 통
해 동아시아에서의 ‘지식의 상품화’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유아사 쿠니히로(湯淺 邦弘ㆍ오사카대학 교수)
가이토쿠도 (懷德堂 )에 대하여
서 원 의 여 러 양 상 Ⅱ
타오 더민 (陶德民ㆍ간사이대학 ICIS 리더 )
하쿠엔 (泊園 )서원에 대하여
　한문교육은 작문 교육을 근간으로 하고 한학학교에서는 논리
적 사고를 바탕으로 일본어 교육이 실시되고 있었다. 메이지 초
기, 도쿄(東京) 가이세이(開成)학교가 법과ㆍ이과ㆍ문과 3 학부
로 구성되는 도쿄대학(東京大學)으로 바뀌었다. 도쿄대학은 구
미 근대의 학술을 습득하는 양학(洋學)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으
나, 교육 과정상 국어교육으로의 일본어문 습득이 새로운 과제
가 되었으며 그 근간이 한문(漢文)교육이었다. 나카무라 마사나
오(中村 正直), 미시마 나카스(三島 中洲) 등이 한문학(漢文學) 
강사로 도쿄대학의 한문교
육에 종사하였다. 그러나 도
쿄대학이 제국대학이 되면
서 한문(漢文)작문 과목이 
폐지되었다. 국어개념이 성
립되어 가면서 일본어에 한
문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
실 자체가 무시, 포기되고 
말았던 것이다.
도가와 요시로
(戶川 芳郎ㆍ 니쇼가쿠샤[二松學舍]대학 명예교수)
메이지(明治) 전기 한학(漢學)학교의 의의
특 별 강 연
사와이 케이이치
(澤井 啓一ㆍ게이센 [惠泉 ]여학원대학 교수 ) 
코멘트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이를 통해『교육칙어(敎育勅語)』공
포 후, 일본 교육계에서의 치열한 사상투쟁을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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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카모토 히로미치(岡本 弘道ㆍICIS-PD)
――근세 동아시아의 “場” 과 문화교섭
분위기를 파악할 것인가 , 하지 않을 것인가 ?
　18세기말 이후 동아시아 해역에 잇달아 내항한 서양선박
의 항해기 중 독자에게 특별히 강한 인상을 남긴 것이 바실 
홀(Basil Hall, 1788~1844)의 『조선ㆍ류큐(琉球) 항해기』
이다. 1818년에 초판이 나오자마자 호평을 얻어 몇 년 사이
에 네덜란드ㆍ프랑스ㆍ독일ㆍ이탈리아어 등으로 번역되었고 
해적판까지 유통될 정도였다고 한다. 우호적이고 예의 바른 
류큐인에 대한 호의적인 서술들은 당시 여전히 미지의 세계
였던 동양에 대한 로맨티시즘과 결합하여 구미 세계에 널리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당시 구미 세계에서 경이롭게 느낀 것은 류큐사람들이 화
폐도 무기도 모른다는 사실이었고, 특히 화폐에 대해서는 그 
개념조차도 모른다는 점이었다. 물론 동아시아 ― 동남아시아
간 중계 무역을 통한 옛 류큐의 번영을 돌이켜볼 때, 이것은 
분명 사실과 다르다. 17세기 이후 류큐는 사쓰마(薩摩) 번과 
에도막부에 종속되는 동시에 청나라에 대해 신하로서의 예를 
갖추고 있었다. 이처럼 두 나라를 섬겨야하는 모순 속에서 류
큐는 대일관계 등 ‘류큐의 내부사정 은폐’ 라는 정책ㆍ방침
을 취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외부 세력이 들어올 때는 최대한 
분쟁을 피하고 조용히 돌려보내는 것이 류큐측의 방침이었
다. 교역을 구실로 한 정기적인 내항을 피하기 위해 화폐 유
통의 실태를 최대한 숨긴 것과 홀 등 영국인 선원들에게 보급
물자를 ‘무상제공’ 하여 대체적으로 우호적인 대응을 보였던 
것은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었다.
　또한 당시 동아시아에서는 국가간 직접교섭이나 그에 따른 
마찰ㆍ충돌을 가능한 한 피하기 위해 갈등의 원흉이 될 수 있
는 대외관계를 특정한―나가사키(長崎縣)의 데지마(出島)ㆍ
도진야시키(唐人屋敷)와 같은― “장(場)” 에 가둬놓고 일반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경향이 있었다. 서로의 커뮤니케이션은 
각각의 “장소” 에 따라 규정되어 있었으며 각자가 그 “장”
의 분위기를 파악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이러한 경향은 그 분
위기를 공유하지 못한 서양사람들을 종종 짜증스럽게 만들었
다. 류큐 또한 일본과 청나라 사이에서 많은 제약과 모순을 
내포한 “장” 이었다. 그러한 “장” 에 깊숙히 파고들 때에는 
들어갈 존재에 대한 “배려” 가 없으면 마찰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충분한 경의와 왕성한 호기심 없이는 상대방을 
깊히 이해할 수도 없다. 이 책에 보이는 류큐사람들과의 교류
는 운이 좋은 성공 사례였던 것이 아닐까? 
　홀은 류큐측 의향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책 말미에 ‘류큐는 
교역상 중요하지 않으며 가까운 시일에 이 섬을 찾아갈 사람
도 없을 것이다’ 라고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그 예측과 달리 
이후 많은 서양선박이 류큐를 방문해 은폐돼 있던 류큐측의 
실상을 잇달아 노출시켜버렸다. 그 결과 홀이 그려낸 목가적
인 류큐상은 사실이 아닌 환상으로서 폐기되고 말았다. 그러
나 홀 일행이 본 류큐의 모습이란 정말 환상에 지나지 않은 
것이었을까? 이후 찾아온 사람들이 본 류큐가 바로 “진실”
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적어도 이후 찾아온 사람들
은 화폐=교역ㆍ그리스도교ㆍ조약관계 등의 논리를 일방적으
로 내밀음으로써 “장” 의 분위기를 깨뜨리고 말았다. 자기주
장을 하면서도 “장” 의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한 홀과
는 문화교섭이라는 면에서 질적 차이가 매우 크다고 하지 않
을 수 없다. 
【류큐왕자의 초대연회 후 선원 등을 배웅하는 류큐인들】
6　우선 실크로드 오아시스 도시에서의 언어접촉을 선주언어
(先住言語)와 침입언어(侵入言語)의 관계로 보는 언어접촉의 
기본적 구도가 제시되었다. 청나라 이후의 상황으로 볼 때 돈
황은 한문화권에 속하고, 투르판은 위구르족 문화권에 속해 
있었으나, 청대 이전의 언어문화적 배경은 현재 상황과는 상
당히 다르다. 돈황ㆍ투르판의 언어사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
해서는 각각의 오아시스 도시의 공통된 측면과 개별적인 측
면을 잘 구별하여 인식할 필요가 있다. 돈황ㆍ투르판에서의 
언어접촉은 선주언어와 침입언어의 관계로 보면 침입언어가 
한어(漢語)였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전한(前漢) 무제(武帝) 때 경영되기 시작한 식민도시 돈황
은 원래 이민족의 거주지였으나 점차 한(漢)족 거주인구가 
증가하였다. 당나라 때 사주(沙州)가 설치되어 내지와 같은 
제도가 시행될 때쯤에는 선주언어와 침입언어인 한어와의 상
극(相剋) 관계를 거쳐 한어(漢語) 사용이 높은 수준에 달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8세기 후반에 토번(吐蕃)에 
의해 돈황이 함락되어 군사적 지배를 받으면서 티베트어가 
침입어가 되어, 티베트어와 한어, 두 언어가 광범위하게 병용
되었다. 특히 한인 비식자(非識字)층이 티베트 문자로 한어
를 서사(書寫)한 것은 특별히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다. 또한
10세기 조씨귀의군(曹氏歸義軍) 시대에는 코탄(Khotan)과
의 인척관계가 맺어져 있었던 이유로 코탄어와 한어, 두 언어
가 병용되었고, 위구르어 등도 사용된 흔적이 보인다.
　투르판의 경우는 돈황과 사정이 약간 달라 현지어로 제작
된 문서가 사용된 흔적이 없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투르판이 
전한(前漢) 원제(元帝) 때 무기교위(戊己校尉)를 설치한 이래 
중원왕조ㆍ오량왕조의 지배를 거쳐, 독립왕조인 국씨 고창국
(麴氏 高昌國)이 성립될 때까지 일관적으로 한자문화의 영향
을 크게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투르판의 경우 그 정도가 
돈황보다 약하고, 당(唐)대에는 선주언어 사용자를 통치하기 
위해 높은 언어구사 능력을 갖춘 소그드인을 중개자로 고용
했었던 사실을 출토사료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또한 9세기
에 고창(高昌) 위그루 왕국이 성립된 후에도 위그루식 한자
음을 사용한 독자적인 한자문화가 계승되었다. 한자와 가나
가 혼용된 일본어 문장과 유사한 한자ㆍ위그루 혼용문 등도 
사용되었다. 일본ㆍ조선ㆍ베트남 등 동아시아 각국에서 보편
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현상도 실크로드 오아시스 국가에서
는 유일하고 극히 특이한 사례이다.
2008 년 2월 22 일 다카타 토키오 COE객원교수의 강연회 ‘돈황ㆍ투르판에
서의 언어접촉’ 이 개최되었다 . 서역 각 도시에서의 언어생활사는 다카타 선
생의 주요한 연구주제 중 하나로 , 돈황ㆍ투르판에서의 언어접촉 상황을 풍부
한 문서사료를 이용해서 논하였다 .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 .
다카타 토키오선생 강연회　돈황(敦煌)ㆍ투르판(吐魯番)에서의 언어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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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연락사무소 개소식 거행
간사이대학 문화교섭학 교육연구거점 해외연락사무소의 개설
상해 연락사무소 개설식 거행
　2008년2월15일 베이징 외국어대학에서, 간사이대학 문
화교섭학 연구거점(이하 ICIS) 연락사무소 개소식이 거행되
었다. 베이징외국어대학 중국문학원의 魏崇新 원장이 사회
를 맡아, 베이징대학ㆍ청화대학ㆍ중국사회과학원ㆍ중국인
민대학ㆍ베이징사범대학ㆍ베이징외국어대학 등의 연구자
가 참여하였다.
　베이징외국어대학 楊學義 당서기와 간사이대학 가와타 
테이이치(河田 悌一) 학장의 축사에 이어 간사이대학 ICIS 
서브리더인 우치다 케이이치(內田 慶市) 교수가 문화교섭학 
교육연구거점의 개요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어서 베이징외
국어대학 중국해외한학 연구센터 주임인 張西平 교수가 센
터 개요와 간사이대학 ICIS와의 교류에 대해, ①베이징외국
어대학 중국해외한학 연구센터가 간사이대학 ICIS의 최신
정보를 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두 기관의 연구ㆍ교육 자
원을 공유해 나갈 것, ②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연구자와 
학생의 교류를 촉진해 나갈 것, ③화상 회의 시스템을 이용
한 원격수업을 발전시켜 ‘베이징 학술 포럼’ 을 개설할 것 
등 3 가지를 소개하였다.
　그 후 개설식은 협정서 교환식, 기념 촬영 등이 차례로 진
행되었으며 마지막으로 간사이대학ICIS리더인 타오 더민
(陶德民)교수가 ‘이노우에 테쯔지로(井上 哲次郎)와 나이토 
코난(內藤 湖南)-근대 일본 대외문화교섭사의 새로운 탐색’
이라는 제목으로 기념 강연을 하였다. 강연에서는 최근 발
견된 사료를 통해 독일식 국가 주의를 신봉하는 이노우에 
테쯔지로가 영국식 자유주의자이자 이노우에의 스승이기
도 했던 나카무라 마사나오(中村 正直)에 대한 비판, 그리고 
동양사의 대가인 나이토 코난이 중화민국 초대총리가 된 슝
시링(熊希齡) 등이 채용한 친미반일정책에 대해 했던 비난
과 관련된 내용이 소개되었다.
　2008년3월29일 중국상해 푸단(復旦)대학 신문학원교육
센터(培訓中心)에서 간사이대학 문화교섭학 교육연구거점 
상해연락사무소의 개설식이 거행되어 본 거점과 푸단대학 
문사연구원역사학부 및 역사지리연구소간에 학술교류 협
정이 체결되었다. 개설식에는 일본측에서 가와타 테이이치
(河田 悌一) 간사이대학 학장을 비롯해 6명이 참석하였고 
중국측에서는 푸단대학의 학장보좌 광보실주임인 陳寅章
교수를 비롯 내빈 약40명이 출석했다.
　개설식은 푸단대학 陳寅章 학장보좌와 간사이대학 가
와타 테이이치 학장의 축사로 사작되었다. 그 후 간사이
대학 ICIS리더인 타오 더민(陶德民)교수의 문화교섭학 
교육연구거점 개요에 대한 설명, 푸단대학 문사 연구원 
거 짜오꾸앙(葛兆光)원장ㆍ푸단대학 역사지리연구소의 
滿志敏소장ㆍ상해 사회과학원의 熊月之부원장의 축사
가 차례로 이어졌다.
　개설식은 그 후 협정서 교환식, 상해연락사무소 제막식, 
기념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고 이어서 간사이대학 ICIS
사업추진자인 아즈마 쥬지(吾妻 重二)교수가 ‘유교의 재고
찰 - 공자(孔子)ㆍ십삼경(十三經)ㆍ신(新)유교’ 라는 제목
으로 기념강연을 하였다. 아즈마 교수는 유교ㆍ유학은 단
순히 철학과 사상만을 내포하는 것이 아니며, 그렇다고 종
교도 아닌 일종의 ‘종합적인 담론’ 이며 패러다임
(paradigm)이라고 지적하였다.
　개설식에 앞서3월28일에는 가와타 학장을 비롯한 일행6
명이 푸단대학내에 있는 미국 조지타운대학 연락사무소 등
을 시찰하였다. 각 연락사무소 대표들의 현황설명을 통해 
구미 대학들이 연구와 교육이라는 양면에서 적극적으로 푸
단대학과 연계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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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점교육 상황　》
　한편 학제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과 학문분야
를 넘어 동아시아를 인식할 수 있는 복합적인 접근방법을 
습득할 수 있다. 동아시아 세계에서의 각 지역문화의 상호
접촉과 충돌ㆍ변용 등을 문화교섭의 여러 양상으로서 파
악하고, 한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 연구의 틀을 초월
한 동아시아의 문화교섭, 그 자체로서의 복합적인 인문학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2008년도에는 해당 지도 교수의 
수업과 더불어 문화교섭학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다
음 4가지 강의가 진행되고 있다.
주변 프로젝트 (1)
담당 :노마 하루오 (野間 晴雄 )
　2008년 8월 하순부터 9월 초순에 베트남에서 실시할 
예정인 현장답사에 앞서 , 베트남의 역사ㆍ지리ㆍ민속 등
에 관한 논문을 윤독하고 있다 . 이를 통해 지금까지 베트
남 왕조의 변천ㆍ국가통일의 역사ㆍ베트남 도성 (都城 )
의 변천사ㆍ가보 (家譜 )를 이용한 분석ㆍ토착화한 화인
(華人 )인 ‘민흐엉 (明鄕 )인’ 에 관한 문화인류학적 조사 
연구 등을 배웠다 . 주제 설정부터 필드 워크에 근거하는 
조사 , 데이터 집적과 정리 , 보고서 작성까지가 하나의 프
로그램으로 진행된다 . 이를 통해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성
과물을 제작 , 발표하는 방법론을 습득할 수 있다 .
문화교섭학 (1)- A 
담당 :후지타 타카오 (藤田 高夫 )
우치다 케이이치 (內田 慶市 )
　후지타 타카오(전반)ㆍ우치다 케이이치(후반) 두 교수
가 ‘서학동점(西學東漸)’ 이라는 공통 주제를 담당하고 
있다. 전반에서는 근대 일본ㆍ중국에서의 역사학 발전을 
　문화교섭학 교육연구거점의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문화교섭학전공 동아시아 문화교섭학전수(專修)가 2008
년4월에 개설되었다. 제1기생으로서 석사과정에 10명, 박
사과정에 6명의 대학원생이 입학하여 문화교섭학에 대해 
배우고 있다.
　문화교섭학 전공 동아시아 문화교섭학 전수과정 프로그
램에는 3가지 목표가 있다. 즉 ①복안적인 시각으로써 연
구대상에 접근하는 방법의 학습, ② 다언어를 통한 정보발
신 능력의 습득, ③ 국제학계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
는 젊은 연구자의  양성  등이다. 이와 같은 리더십을 발휘
하기 위해서는 좀더 준비 기간이 필요하겠으나 언어와 어
프로치 방법의 습득에서는 각각 다언어 발신능력을 갖추
기 위한 외국어교육 프로그램과 전문분야별 경계를 초월
한 학제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다언어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중국어ㆍ한국어ㆍ일본어ㆍ
영어의 학술적 정보발신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소수정
예반을 개설, 집중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학생은 세개의 동
아시아 언어 중 2개국어 및 영어를 학습하고 각 언어를 구
사하여 정보발신을  할수 있는 훈련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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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사적으로 이해함으로써 문화교섭학의 방향성을 모색
纓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구와바라 치츠조(桑原 隲藏), 
시라토리 쿠라키치(白鳥 庫吉) 등이 서양의 오리엔탈리
즘을 참조하면서 일본에서의 ‘동양사’ 를 어떻게 성립시
키고자 하였는지, 그리고 량치차오(梁啓超), 장빙린(章
炳麟) 등이 일본에서의 ‘동양사’ 틀을 참조하면서 중국 
국사를 어떻게 성립시키고자 했는지, 학문분야가 창조되
어가는 [교섭 과정]을 상세히 배울 수 있다. 특히 역사를 
다학문적으로 기술하여 중국 역사를 상대화한다는 일본
의 초기 동양사 연구가 지향했던 목적을 재검토함으로써 
문화교섭학 구상의 전체적인 윤곽을 이해할 수 있다.
동아시아 지역연구 (동북 아시아 ) 
담당 :야부타 유타카 ( 藪田 貫 )
　원격회의 시스템을 이용한 일ㆍ중간 원격강의가 운영
되고 있다. 간사이대학은 베이징 외국어대학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여, 학생은 일본에 있으면서 베이징에 있
는 여러 교수진의 강의를 들을 수 있다. 근대 이후 일중
간의 어휘교류와 근대 일본인에 의한 중국서적의 탐구 
등, 언어 영역에서의 문화접촉을 주제로 한 강의가 중심
이다. 강의는 먼저 중국측 담당자의 원격강의를 들은 다
음 일본측 담당자의 보완 설명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되
어 내용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간사이대학이 
가지고 있는 수업 지원형e-Learning시스템 ‘CEAS’ 를 
이용, 자료 배포와 강의를 수록한 비디오를 송신하는 등 
수업 지원체제도 잘 갖추어져 있다. 
　주로 동아시아에서의 접촉ㆍ충돌ㆍ수용ㆍ변용에 관한 
구체적 양상들을 배운다. 또한 역사학ㆍ지리학ㆍ문화인
류학 등 각 학문분야를 초월하는 문화교섭학 방법론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구체적으로는 일본을 중심으로 한 
선교사의 왕래 등을 소재로 하여  중국문화ㆍ구미문화가 
해외에서 일본으로 건너왔을 당시의 일본문화 전개에 대
해 검토하고 있다. 야부타 교수는 영어와 구미문화에 대
한 지식이 풍부하므로 강의에서는 구미인들의 가치관, 
사고방식 등에 대한 내용도 들을 수 있다. 또한 간사이대
학 대학원 문학연구과 소속 구미유학생의 수업참석을 통
하여 그들의 발표를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되어진다.
문화교섭학 해외공동 연구 (1)-A 
담당 : 우치다 케이이치 (內田 慶市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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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다 치카코(增田 周子)　
‘일본 근현대 문학과 동아시아 문화교섭학’
　‘민요(民謠)’ 라는 개념이 민요 붐ㆍ음반회사의 영향으
로 인해 변용되었음을 지적하고 민요와 관련있는 일본 
근현대 잡지ㆍ동아시아 잡지,또는 출판문화를 비교하였
다. 또한 식민지에서의 ‘새민요운동’ 확대와 동아시아를 
소재로 작품을 발표한 지식인ㆍ작가에 관한 연구 주제를 
제시하여, 문학에 있어서 문화교섭의 가능성을 지적했다.
사토 미노루 (佐藤 實)　
‘회유(回儒)와 문화교섭’
　전근대 중국 무슬림 지식인(회유, 回儒)의 사상에 대
한 연구는 미개척 분야로 남아 있다. 최근 비교적 입수가 
용이해진 중국 이슬람 한적자료를 활용하여 그들의 사상
ㆍ의례를 읽어냄으로써 유교와 이슬람의 문화적 교섭을 
밝혀보고자 한다.
오카모토 히로미치(岡本 弘道)　
‘류큐(琉球, 현 오키나와)왕국사 연구의 잠재성―경계 
영역을 통해 본 문화교섭’
　류큐 왕국사 연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잠재적 가능성을 제
시하였다. (1)다양한 관련자료가 활용할 수 있게 된 상황에
서 각 연구분야 간 상호교류를 더욱 충실히 하여 ‘주변’ 으로
서의 류큐 연구를 추진한다. (2) 명나라 ‘조공(朝貢)체제’ 하
에서의 ‘화이질서(華夷秩序)’ 를 검토하는데 류큐사례는 중
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3) 다양한 가치관ㆍ세계관의 교
차점인 류큐에 착안해서 문화교섭의 본질을 밝히고자 한다.
기무라 미즈카(木村 自)
‘《빙의》담론을 통해 본 윈난(雲南) 무슬림의 타자 포섭
―윈난과 미얀마의 사례를 통해’
　윈난성(雲南省)과 미얀마에서 진행한 현지조사 사례
를 통해 미얀마의 경우 정신질환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때 주변 타민족의 정령(精靈)이 등장하는 등 타자를 포
섭하고자 하는 현상이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타카하시 세이이치(高橋 誠一)
‘석감당(石敢當)과 문화교섭―아마미 제도(奄美諸島)를 
중심으로’
　석감당(石敢當, 오키나와ㆍ규슈남부에 있는 벽사 석
판)의 전파와 분포를 통해 문화교섭학의 가능성을 모색
한다. 아마미제도의 석감당은 형태적 특징으로 볼 때 가
고시마(鹿兒島)현에 분포하고 있는 석감당에 더 가깝다. 
메이지(明治) 이후 가고시마의 목수ㆍ석공 등이 기카이
지마(喜界島)에 전해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일본열도
에서도 전국적인 분포 양상이 확인되는데 이 양상은 오
키나와의 슈리(首里)ㆍ나하(那覇) 등지에서 가고시마로, 
거기서 에도(江戶, 현 동경)로의 전파를 중심으로 다방향
(多方向)적ㆍ교착(交錯)적인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후시미 히데토시(伏見 英俊)　
‘티베트학과 문화교섭’
　티베트에서는 불교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인도불교를 
정통으로 수용해 왔는데, 경전 인쇄 기술은 중국에서 도
입하였다. 목판인쇄는 여러 문화의 영항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존하는 목판본 자료를 통해 목판인쇄와 관
련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문화교섭학으로서의 
티베트 출판문화 연구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제4회 ICIS연구자 세미나 : 2007년11월30일
 제5회ICIS연구자 세미나 : 2007년12월14일
　2007 년 11 월부터 2008 년 3 월말까지　ICIS 연구자 
세미나가 7 번 개최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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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오 더민(陶德民)　
‘ICIS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몇가지 제안’
　ICIS리더인 타오 더민 교수는 간사이대학의 전통적인 
학술 자원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본 대학의 학문적 전
통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갈 것을 제기하였다. 이 제안에 
대해, 4개 지역반(동북아시아반ㆍ연해아시아반ㆍ내륙아
시아반ㆍ아시아역외반)에 의한 연구프로젝트의 가능성, 
또한 교육 연구거점으로서 인재를 양성하는 중요성에 대
해서도 논의되었다.
다카타 토키오(高田 時雄)
‘러시아 중앙아시아 탐험대의 획득품과 일본’
　러시아는 19세기말 이후 중앙아시아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를 진행해왔다. 본 발표에서는 러시아가 중앙아시아
에 파견한 탐험대를 소개하면서 탐험대의 특징과 중요한 
발견에 대해 해설하였다. 또한 탐험대가 확보한 문헌ㆍ
문물을 연구한 일본인학자와 그와 교류했던 러시아인 학
자가 소개되면서 현재까지 이어지는 동양학의 한 계보가 
제시되었다. 러시아가 수집한 중앙아시아 문헌자료는 아
직 정리되지 않은 것이 많아 신출(新出) 자료를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야부타 유타카　(藪田 貫)
　‘동아시아 문화교섭학과 근세 일본’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간사이대학 일중관계사 연구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문화교섭학’ 이 새로운 학문적 흐름
을 형성하기 위한 전략이 제시되었다. 주변지역으로서 
나가사키(長崎)를 예로 들어 현재의 연구동향을 소개하
고, 규슈(九州)-일본, 혹은 규슈-서해(西海)라는 지역설
정의 가능성을 지적하였다. 그밖에 주변으로서의 일본, 
구미를 중심으로 설정했을 경우 주변으로서의 日ㆍ中ㆍ
韓 등에 대하여 주변개념의 적용 가능성을 지적했다.
다카타 토키오(高田 時雄)　
‘유럽 중국어학의 발전과 인쇄술’
　유럽에서의 한어학(漢語學)의 변천에 대해, 인쇄기술
(印刷技術)발전과의 관계를 통해 살펴보았다. 유럽에서 
한어학 관련 서적을 출판할 때는 한자 인쇄용 활자의 제
조가 중요한 과제였다. 17세기부터 시작하는 한자 활자
의 제조는 서서히 질이 높아지고, 19세기에는 몽투찌
(Montucci)가 중국어 사전을 편찬하기 위해 한자활자 
제조에 힘썼다. 또 19세기 중엽에는 그리스도교 선교단
체가 아시아에서 한자활자를 제작하였으며 유럽 한어학
에 큰 영향을 주었다.
구마노 타케시(熊野 建)
‘문화교섭학과 문화인류학’
　High culture(또는 대전통)과 대중문화(또는 소전통)
의 인터페이스로서 문화교섭을 파악하고자 한 레드필드
(Robert Redfield)의 업적을 소개하여 거시적인 세계시
스템과 미시적인 사회적 반응을 모두 서술하는 인류학의 
특징을 확인했다. 다음으로 동아시아와 문화교섭의 관계
에 대해, 華僑ㆍ華人ㆍ무슬림 등을 수용해온 동남아시아 
사회의 문화공존 양태 연구가 과제로 될 것이다.
제6회ICIS연구자 세미나 : 2007년12월27일
제7회ICIS연구자 세미나 : 2008년1월18일
제8회ICIS연구자 세미나 : 2008년2월15일
제9회ICIS연구자 세미나 : 2008년3월15일
제10회ICIS연구자 세미나 : 2008년3월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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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멍이도 국경을 넘는다
　연재 첫회라 멍멍이 이야기나 할까 한다. 
　동아시아 음식문화의 공통점으로 ‘개고기 음식’이 있다. 
개고기 하면 깜짝 놀랄 사람도 있겠지만, 일본ㆍ한국ㆍ북
조선ㆍ중국ㆍ베트남에서는 고고학이나 문헌자료를 통해 
모두 개를 먹는 역사가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개가 수
렵채집시대부터 사람과 가장 가까운 애완동물이었던 것
은 분명하지만 식용고기로서의 가치도 옛날부터 인정받
고 있었던 것 같다. 한반도의 ‘개장국(보신탕)’ 이나 중국 
귀저우(貴州省)의 거우러우탕궈(狗肉湯鍋) 등이 유명한
데, 일본에서도 중세 에마키모노(그림 두루마리)에 개고
기를 팔고 있는 장면이 있다. 베트남에서는 개를 식용가
축으로 기르는 마을이 있고, 시장에서도 판매되고 있다. 
　개고기음식점에서는 찜ㆍ탕ㆍ숯불훈제ㆍ순대 등 종류
도 다양하고 레몬그래스(lemon grass) 등 각종 허브를 
곁들여 먹는 게 일반적이다. 특히 순대는 ‘순대를 못 먹
고 죽을 수 없다!’ 는 말이 있을 정도로 별미로 친다. 재
미있는 것은 킨족 (Kinh, 베트남의 다수민족)에서는 사
회통념상 음력 초하루부터 보름날까지는 개를 먹는 것이 
불길하다고 하며, 음력 보름날이 지나면 개고기집을 찾
는 손님이 훨씬 많아진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길흉을 따
지다 그렇게 되는 것 같다. 또 뭔가 큰 행사가 있을 때 사
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같이 먹기도 하고 지방에서는 결
혼식, 연회자리에서 개고기음식이 많이 등장한다. 
　그렇다면 베트남 사람들은 개를 애완용으로 키우지 않
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다. 1990년대 초 중국을 거쳐 들
어온 길고 치렁치렁한 털이 있는 개가 ‘일본 개’ 라는 이
름으로 애완용으로 비싸게 매매되고 있었다. 지금은 집
안에서 개를 키우는 것은 물론이고 개고기음식점 주인도 
애완동물로 개를 키우고 있다. 애완견과 식용견은 눈빛
만 보면 일목요연하게 알아볼 수 있는데, 식용견의 경우 
눈빛이 흐리멍텅하여 마치 자기 인생을 깨달은 뜻 애절
하다. 사실 식용견은 모두 토종개로서 서양 계통의 개들
은 전혀 음식용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그러고 보니 일본
에서도 ‘赤犬(털이 갈색인 개)이 맛있다’ 는 말을 옛날에 
들었던 것 같다. 그럼 여기서 퀴즈! 먹는 개와 안 먹는 개
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정답은 ‘이름의 유무’ 와 관련이 있다. 베트남의 농촌
에 가면 집에서 키우는 개인데도 이름조차 없이 ‘Cho! 
(개!) ’ 라고 부르고 있다. 그런 개는 어쩌면 다음날에 잡
아먹힐 운명일지도 모르는 것이다. 즉, 개에게도 인격 같
은 견격(犬格)을 인정해주느냐의 문제인 셈이다. 
　1994년 중월(中越) 국경의 도시 랑선(Lang Son)에서 
바구니 안에 가득 담긴 강아지가 중국으로 팔려나가는 
광경을 보고 놀란 적이 있었는데, 사실 그 당시 식용으로 
광둥(廣東)방면에 밀매하기 위해 도시와 농촌에서 개와 
고양이의 유괴사건이 많이 일어났을 때였다. 고양이의 
숫자가 지나치게 줄어든 결과 쥐가 급증한 것이 문제가 
되어 베트남정부가 고양이 음식점 경영금지 조례를 만들
었던 것도 이때쯤이였다. 그런데 몇년전, 태국 신문에 태
국 동북부에서 라오스를 경유하여 베트남으로 밀매 도중
에 있던 개들이 적발,보호되었다는 기사가 실렸다. 이런 
기사에서도 최근 베트남의 경제발전을 엿볼 수 있게 되
었다. 멍멍이에게는 수난의 시대일지도 모른다. 
니시무라 마사야 (西村昌也ㆍ ICIS 조교 )
【베트남식으로는 개찜은 분(bun,쌀국수)과 같이 먹는다. 뼈가 붙
어 있어서 맛이 일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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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교류 협정❖
　간사이대학 글로벌COE문화교섭학 교육연구거점은 해외 
각 연구기구와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여 학술정보나 자료
를 교환하는 등 국제교류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2008년2월15일, 중국 베이징외국어대학 중국해외한학연구
센터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했다. 2008년 3월21일, 중국 저
쟝공상대학(浙江工商大學) 일본문화 연구소와 학술교류협
정을 체결했다. 저쟝공상대학 일본문화 연구소는 일본국제
교류기구로부터 해외 일본연구 중점지원기구 지정을 받아, 
연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08년 3월21일, 한국 국립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경남문화연구원은 경남지역
의 문화유산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발
전을 위한 연구를 선도하는 기관으로 설립되었으며 2007년
11월 인문학을 집중육성하려는 인문한국 지원사업
(Humanities Korea)추진 기관에 선정되었다. 그리고 같은 
날, 한국 국립 전북대학교 인문한국 지원사업 ‘쌀ㆍ삶ㆍ문명 
객원연구원 소개❖
　다카타 토키오(高田 時雄)
　교토대학 인문과학연구소 교수. 전문분야는 돈황(敦
煌)학ㆍ동방학ㆍ언어학 등이다. 거점 재직중 강연ㆍ보고
로서 ‘러시아 중앙아시아 탐험대 획득품과 일본’ , ‘유럽 
중국어학의 발전과 인쇄술’ , ‘돈황(敦煌)ㆍ투르판(吐魯
番)에서의 언어접촉’ 등이 있다.
　왕융(王勇)
　중국 저쟝공상(浙江工商)대학교수. 전문분야는 당대 
일중문화교류사ㆍ수당(隋唐) 외교사. 본 거점 재직중 강
연으로 ‘일본과 중국의 교류사 연구’ 가 있고, ‘감 진(鑑
眞)도일(渡日)과 북 로드(Book Road)’ 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또한 저쟝공상대학 일본문화연구소 소장으
로서 간사이대학 문화교섭학 교육거점과의 교류협정에 
조인하였다.
　조슈아 포겔(Joshua A.  Fogel)
　캘리포니아 대학 산타바바라교 교수 등을 거쳐, 2005년
부터 캐나다ㆍ토론토의 요크대학 문학부 교수로서 재직중
이다. 전문분야는 근현대 중국 정치사ㆍ일중문화관계사.
출판물 소개❖
・吾妻重二譯注,  馮友蘭『馮友蘭自傳1――中國現代哲學者の回想』（東洋文庫767） 2007年10月, 平凡社
・吾妻重二譯注,  馮友蘭『馮友蘭自傳2――中國現代哲學者の回想』（東洋文庫768） 2007年11月, 平凡社
・關西大學東西學術研究所研究報告書, 思想ㆍ儀禮研究班, 吾妻重二主幹『東アジアにおける儒敎儀禮の研究』 2007年10月
・于臣著『渋沢榮一と〈義利〉思想　　近代東アジアの實業と敎育』(単行本) 2008年3月, ぺりかん社
・佐藤實著『劉智の自然學――中國イスラーム思想研究序說』 2008年2月, 汲古書院
・陶德民ㆍ藤田高夫編『近代日中關係人物史研究の新しい地平』
　　　　　　　　　　　　　　　　　(關西大學アジア文化交流研究叢刊 第2輯) 2008年2月, 雄松堂出版
・保阪正康（馮瑋ㆍ陸旭譯）『昭和時代見證錄』 2008年4月 東方出版中心（中國）
・松浦章編著『安政二ㆍ三年漂流小唐船資料――江戸時代漂着唐船資料集八』
　　　　　　　　　　　　　　　(關西大學東西學術研究所資料集刊13－8) 2008年3月, 關西大學出版部
・ICIS紀要『東アジア文化交渉研究』創刊號および別冊第1號 2008年3月
연구단’ 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쌀ㆍ삶ㆍ문명 연구
단’ 은2007년 11월, 쌀을 중심으로 한국인과 아시아인의 문
화적 특성을 이해하려는 시도가 새로운 인문학적 지평을 넓
힐 수 있는 연구 과제로 높히 평가받고 있다. 2008년3월29
일, 중국 푸단(復旦)대학 문사연구원ㆍ역사학부ㆍ역사지리
연구소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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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이동❖
2008년1월1일부터 2008년3월31일까지 다카타 토키오(高田 時雄, 교토대학 교수)선생을 객원교수로 초빙하였다. 
2008년2월1일부터 2008년3월31일까지 왕융(王勇, 중국 저쟝공상대학 교수)선생을 객원교수로 초빙하였다. 
2008년4월1일부로 Joshua Fogel선생 (캐나다 요크대학 교수)이 객원교수로 취임하였다. 
2008년4월1일부로 시노하라 히로카타 (篠原 啓方)선생이 특별연구원으로 취임하였다.
2008년4월1일부로 위첸(于臣) 선생이 COE-PD로 취임하였다. 
2008년4월1일부로 루쉬(陸旭)씨ㆍ구마노 히로코(熊野 弘子)씨 왕딩쥐(王頂倨)씨ㆍ미야케 미호(三宅 美穗)씨 이상 4
명이 COE-RA로 취임하였다. 
2008년5월1일부로 정지에시(鄭潔西)ㆍNguyen Thi Ha Thanh이상 2명이 COE-RA로 취임하였다.
앞으로의 예정❖
문화교섭학 교육연구거점에서는 다음과 같이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
○훼(Hue)  외항(外港) 탄 하(Thanh Ha)의 역사ㆍ지리ㆍ인류학적 연구 스쿨
　　일시: 2008년 8월28일∼9월6일
○제2회 국제 심포지엄 ‘문화교섭학의 가능성을 생각한다’ (2) (가제) ’
　　일시: 2008년 10월24일(금)25일(토)/장소:간사이대학
○제1회 차세대 국제 학술 포럼
　　일시: 2008년 12월13일(토)∼14일(일)/장소:간사이대학
○제3회 연구 집회 ‘주변을 통해 본 중국 문화(가제)’
　　일시: 2009년 1월24일(토）/장소:간사이대학
차세대 국제 학술 포럼 개최 안내❖
　간사이대학 문화교섭학 교육연구거점에서는 2008 년 12 월 13 일 ( 토 ) ∼ 14 일 ( 일 ) 에 걸쳐 차세대 연구자 포럼 
을 개최합니다 . 본 포럼 개최의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고ㆍ내용프로그램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ICIS 홈 페이지
를 참조해 주십시오 .
‘경계면 ( 境界面 ) 에서 본 문화의 재생산’
―동아시아의 텍스트ㆍ외교ㆍ타자이미지ㆍ차(茶)문화의 시점을 통해―
　일시 : 2008년12월13일(토）∼14일(일）
개최 장소 : 간사이대학
【차세대 연구자 포럼 개최 의도】
　본 포럼의 논의 대상은 동아시아에서의 문화의 접촉영역과 문화의 경계면 (境界面 )이다 . 문화란 어떤 사회집단
에서 시대를 넘어 변하지 않은 채 흘러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접촉 영역에서 문화교섭의 과정을 통해 끊임없이 변용 , 
재생산된다 . 문화의 접촉영역에서는 지배자와 피지배자 , 중심과 주변 , 다수와 소수 , 선주 (先住 ) 문화와 외래문화 
등 역사적ㆍ사회적 배경 , 정치적 역관계를 달리하는 사회집단들의 접촉이 이루어진다 . 그곳에서는 문화가 쟁점이 
되고 문화적인 차이가 구축되며 문화적인 차이로써 경계면이 구축된다 . 그리고 이렇게 구축된 경계면을 통해 사람들
은 자신의 문화와 상대방의 문화를 끊임없이 재해석ㆍ재생산한다 . 이 포럼에서는 이같은 문제에 착안하여 , 특히 동
아시아에서의 텍스트 , 외교 , 타자이미지 , 물질문화 (茶 ) 라는 4 가지 관점에서 문화가 재해석ㆍ재생산되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문화교섭의 보편적인 구조를 동적으로 이해하는 실마리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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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COE
‘동아시아 문화교섭학 교육연구거점 (ICIS)’
기요 원고모집 안내
표지 사진에 대하여
춘절(春節)을 축하하는 양곤의 화인(華人)들
편집 후기
최근들어 문화인류학계에서는 공동체(community)론이 다시 
각광을 받고 있다. 물론 이는 한때 유행했던 ‘시민사회 대 공
동체’ 라고 하는 구조에서 말하는 ‘공동체’ 론을 가리키는 것
이 아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말하는 ‘공동체’ 는 습관에 얽매
일 뿐만 아니라 일정하고 견고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
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문화인류학계에서는 다양한 
사회적ㆍ문화적 배경을 가진 개체가 나타나는 이민사회나 여
러 종교가 혼재하는 지역사회 등의 ‘공동체’ 라고 하는 것이 
결코 처음부터 일정하고 견고한 구조에 의해 뒷받침되어진 인
식이 아니라 대면적(對面的)인 사회관계 속에서 유연적으로 
구축, 재구축 과정을 거처 형성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본호의 「활동보고」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올해부터 동아시아 문화교섭학을 전공하는 여러 학생들이 입
학하였다. 본 전공과정 학생들 중에는 유학생도 많으며 문화
적 배경과 지금까지 배워 온 전문분야도 매우 다양하다. 그리
고 여기에는 얽매일 수 밖에 없는 관습도 없다(없을 터이다). 
이러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는 공동체를 어떻
게 잘 구축, 유지해 나갈 것인가. 대면적 사회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것 같다.
（담당 : 키무라 미즈카 /木村 自）
　간사이대학 문화교섭학교육연구거점에서는 기요『동아시
아 문화교섭연구』(Journal of East Asia Cultural Interaction 
Studies)의 원고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응모하신 원고는 편집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가 결
정됩니다.
　2008년 2월 8일, 버마(현 미얀마)의 수도 양곤
의 중심가에서는 북ㆍ징ㆍ동발(銅鈸)을 울리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다. 춘절의 사자무(獅子
舞)였다. 깃발을 선두로 악대가 뒤를 따르고 다음
으로 사자, 큰불상 등이 이어진다. 아이들을 주된 
구성원으로 하는 사자무 일단은 시내 중심가의 
차이나타운을 중심으로 화인의 주택과 상점을 하
나씩 방문하여 일년의 무사태평을 기원한다. 버
마에서는 춘절의 사자무가 금지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2008년의 양곤에서는 사자무가 여전
히 건재하였다. 버마에 살고 있는 화인은 1948년
의 버마 독립 이후 고난의 길을 걸어왔다. 화인은 
국적ㆍ시민권 등을 부여받지 못하고 배화(排華)
운동의 고통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체제
가 되면서 상점이 국유화(화인의 많은 수가 상점
을 경영하고 있었다)되어 버마를 떠난 사람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불볕더위의 양곤의 거리를, 사
자를 메고 행진하는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 버마
의 화인들도 활기를 되찾고 있는 듯하다.
(1)원고
동아시아 문화교섭에 관한 논고, 연구 노트, 기타
(2)사용언어 및 자수
　　일본어：20,000자 정도
　　중국어：12,000자 정도
　　영어 ： 4,000어 정도
(3)주의 사항
（a）150자 정도의 영문요지를 보내주십시오.
（b）제출원고는 MS워드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c）주석은 각주를 사용해 주십시오.
（d）참고문헌은 참조 문헌 리스트없이 '각주'로 써 주시
오. 
（e）도표가 있을 경우에도 가능한 한 상기 자수 이내로
써 주십시오.
(4)…투고하실 원고의 이차이용(전자화 또는 일반공개)에 대해
서는 원고게재시에 집필자가 본 거점에 허락한 것으로 간
주합니다.
(5)…제출 마감일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64-8680	日本國大阪府吹田市山手町3-3-35
關西大學文化交涉學敎育硏究據點
『東亞細亞文化交涉硏究』編集委員會
e-mail：icis@jm.kansai-u.ac.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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